
울산단지, 정전으로 대기오염 “심각”
환경․시민단체, 불완전 연소제품 배출 … 구체적 오염수치 발표해야

울산지역의 환경․시민단체들이 울산석유화학단지의 정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해 조사하라고 주장했다.

울산환경운동연합 등 울산지역의 환경ㆍ시민단체 4곳은 12월12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“울산석

유화학단지의 사고는 대기오염과 직결된다”며 “사고 전후의 울산지역 대기ㆍ토양오염 수치 등 구체적 자료를

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아울러 “울산석유화학단지의 정전으로 불완전연소한 화학제품이 굴뚝을 통해 나오면서 주민들이 악취에 시

달리는 등 주민 건강을 위협했다”며 “비상 상황에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시설과 규제를 법적으로 강화해

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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